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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박삼구 대표 “고소”
근로기준법 무시하고 임금체불 … 금호타이어는 반납 아닌 삭감 주장

금호타이어 노조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이유로 2월23일 박삼구 대표이사와 김

종호 사장을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노조는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개별동의서를 받지 않은 임금과 상여금 반납은 무효”

라며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010년 4월 협상에서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 임금 5%, 상여금 200% 반납 등

에 합의했지만 노-노 갈등 끝에 새로 출범한 노조는 “임금 반납은 삭감과 달리 단체협상이 아닌 개별동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회사가 어긴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김종호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이미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은 반납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임금을 덜 준 삭감이기

때문에 개별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며 “파산 위기에서 2010년 임금단체협상을 바탕으로 체결한 채권단과의

협약 이행에 차질이 생기면 워크아웃 진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법리 논쟁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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